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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39년부터 1972년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헌신하셨던 고 힐 요한 

선교사(2009년 11월 4일 소천)의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사무실에서 2011년 11월 19일 오전 11시에 힐 요한 선교

사의 유품(사진첩 2개와 다수의 슬라이드 사진, 네거티브 필름, 소수

의 선교서신 복사본) 전달식이 있었다.

일생을 바쳐 한

국 그리스도의 교

회를 위해서 헌신

하신 분들을 다 열

거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그

러나 충청도와 전

라도지역 교회발전

에 지대한 공을 세

운 인물들을 몇 분

만 시기별로 추천

하라고 한다면, 해

방직후부터 62년 

말까지는 단연코 김은석 목사를 제1대 사도로, 59년 후반기부터 72
년 전반기까지는 힐 요한 선교사를 제2대 사도로 추천코자 한다. 그

리고 이 두 분과 동역한 목회자들이 많았으나 특히 교수와 동역자로

서 이들과 함께 동역한 걸출한 인물들로는 이신 박사와 심영진 목사

를 추천할 수 있다. 이신 박사는 6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

까지 50-60년대를 김은석 목사와 힐 요한 선교사와 함께 교수와 동

역자로서 긴밀하게 사역하였다. 심영진 목사 역시 50년대 말부터 김

좌측부터 이길수 목사, 정영현 목사, 조동호 목사, 

최금생 목사, 박윤배 목사, 김순철 목사, 라명환 목사, 

권드보라 목사, 민동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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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석 목사와 한국 성서 신학교 사역 초기부터 힐 선교사와 함께 긴

밀하게 동역하였다. 그리고 72년 6월 힐 요한 선교사가 은퇴한 이후

부터 90년대까지는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의 교회들이 김찬영 목사의 

영향력아래서 발전하였다. 김찬영 목사는 1959년부터 한국 성서 신

학교에서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군에 입대하였고, 1965년 9월 5일에 도미(渡美)하여 학업을 마치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1998년 이후로는 중국 훈춘에 거주하

면서 중국과 북한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김은석 목사가 일군 사역

을 힐 요한 선교사가 이어갔고, 또 그 뒤를 김찬영 목사가 이어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유품의 내용물로 한국에 전달된 힐 요한 선

교사의 60년대 사진들은 한국 성서 신학교의 초기 상황과 그리스도

의 교회들의 당대의 형편을 살펴보고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화보집 성격의 본 소책자는 힐 

요한(John J. Hill) 선교사의 유품(사진첩)을 전달받고 그 내용을 정리

하여 쓴 일종의 보고서이다.

이 유품은 힐 선교사의 맏딸 버지니

아(Virginia) 여사가 보관하였던 것으

로써 시카고 한인 기독교 방송국장으

로 2001년 이후 수고하시는 김순철 목

사(미국에서 새소망교회를 개척하여 

18년간 목회사역, 시카고지역교회 협

의회장, 교역자회 회장, 지역평통자문

위원 8년, 그리스도의 교회 미주한인

교회총회 총회장 역임, 현 한성미주동 김순철 목사

김은석 목사 이신 박사
힐 요한 

선교사
심영진 목사 김찬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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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회 회장)의 배려와 노고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산하 한성신학원

에 전달되었다.
힐 요한 선교사 시절의 한성(한국성서신학교) 출신 미국 동문들로

는 이은수 목사(제4회, 뉴욕 동산교회), 신영기 목사(제4회, 일리노이 

병원 정신과 상담의사), 박경신 목사와 김인숙 사모(제6회, 목회은퇴 

후 기도원 사역), 김히영 교수(국제와이즈맨클럽 총재역임), 유근희 

목사(제7회, 미국 Disciples of Christ 아시안 교회 담당자 역임), 이

영선 사모(제6회), 하복례 전도사(제6회), 최태시 목사(제7회), 고원필 

목사(제8회), 이백호 목사와 박근화 사모(제9회), 현정규 목사와 오순

덕 사모(제19회), 유정숙, 최창효, 장휘명 목사 등이 있다.

힐 요한 선교사 시절의 한성(한국성서신학교) 출신 동문들의 다수

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아 일생을 그리스도의 교회발전에 헌신하였

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59년 개교이후 한국 성서 신학교는 9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그리스

도의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고 1972년에 회고하였다. 또 

일부는 타 교단에 들어가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사역하였다. 이들 가

운데는 복음교회의 윤기열 목사, 라명환 목사, 홍성교회의 유기성 목

사, 인천장로교회의 최정성 목사, 대천교회의 장세동 목사, 예산교회

의 신성철 목사, 인천감리교회의 천명화 목사 등이 있다.

김순철 목사의 

회고대로, 힐 요

한 선교사는 일

제치하와 전쟁후

유증으로 궁핍하

고 고단했던 한

국에 오셔서 신

학생들을 “어버

이가 된 심령으

로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양육하

셨으며....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된장국의 국거리를 사 나르시던 정

심영진 목사, 김순철 목사(중앙), 힐 요한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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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어린 손길”을 가지셨던 심성이 매우 따뜻한 분이었다. 1961년 3

월 2일에 쓴 춘선(春善)의 감사서신에 따르면, 힐 요한 선교사는 일

기가 불순했는데도 불구하고 춘선의 결혼식이 있었던 인천까지 찾아

가 축하하고 선물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정성과 생명의 손길

이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있게 하였던 것이다. 본 소책자

가 그분의 아름다운 일생의 순간들을 잠시나마 스쳐 비춰주며, 그분

의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2011년 11월 30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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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힐 요한 선교사

힐 요한(John Hill) 선교사는 테네시 주에 소재한 유서 깊은 존슨

성서대학(현 Johnson University)을 1936년 졸업하였으며, 동년 7월에 

목사로 장립 받았다. 1947년에 버틀러 대학교 신과대학에서 문학 석

사 학위(M.A)를 받았다. 1963년에는 또 다른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신

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미시간, 웨스트버지

니아, 인디애나 등지에서 목회활동을 했고, 미 육군 군목(대위 예편)
으로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복무했다.

힐 요한 선교사는 존슨성서대학 4학년 재학시절 요한 T. 채이스

(John T. Chase)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한국 선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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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로 결심하였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온타리오 지방에서 목회하

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기 위해서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

였다. 1939년에는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를 부인으로 맞이하

였다. 또 같은 해 미국에서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

(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記),
<타오르는 횃불>을 읽고, 특히 한국 선교에 관련된 부분에 깊은 인

상을 받았다.

1924년 이후 한국에는 동경주재 커닝햄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일

하는 한국인 전도인이 있었으나 그 활동이 미미했고, 1935년 3월에 

최초로 미국교회에서 파송된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와 그의 가족이 입국하였으나 가족의 건강문제로 그해 11월에 미국

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힛치(Thomas G. Hitch) 선교사와 그의 가족이 입국하였으나 그들 역

시 1939년 힐 요한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 수개월이내에 

출국한 상태였으며, 1936부터 1940년까지 약 4년 동안 한국에서 활

동했던 채이스 선교사 부부도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는 상태여서 외

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이 거의 없던 불모지나 다름없던 때에 입국하

여 1972년 6월 은퇴할 때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교사가 바로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다. 특히 힐 선교사

는 1959년 이후 대전시 가장동에 한국 성서 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를 세워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신학교 안에 선교

본부를 두고 충청도와 전라도에 집중적으로 교회들을 세우고 후원금

을 알선한 공이 지대하다.
힐 요한 선교사가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로 입국하게 된 

데는 퇴임을 앞둔 채이스 선교사의 발탁에서 비롯되었다. 채이스 선

교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동경의 커닝햄 선교부에서 7년간 일

한바 있는 경력자였으며, 서울에 한국인 크리스천 미션(the Korean

Christian Mission)을 설립하였다. 그는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일군 

모든 선교업적을 힐 요한 선교사에게 인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40년 가을부터 채이스 선교사가 설립한 목회

자 양성소를 개교하였으나 일제 말기의 발악적인 기독교탄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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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수개월도 유지시키지 못한 채, 그해 11월 짐을 꾸려서 본국으

로 돌아가라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인들의 철수 후 일 

년 정도 지나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 휘말

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48년 2월 18일에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서울 

연지동에 살면서 1949년 3월 15일 서울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를 개교하여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으나 불행히

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하였다. 일본에 머무는 일 년여 동안 힐 요

한 선교사는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였다. 그해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개교하였

으나 전쟁의 악화로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 

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에 돌아온 힐 요한 선교사는  서울 송월동

에서 1951년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인천과 대전 판암동 그리고 대구에 각각 고아원 

설립을 도왔고 후원하였다.
그 후 힐 요한 선교사는 가정문제로 1955년 한국을 떠났다가 제인 

키넷트 선교사와 재혼하고 1959년 여름에 돌아왔다. 힐 선교사와 결

혼한 제인은 중국, 범마,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1955년 

귀국한 미혼여성 선교사였다. 한국에 돌아온 힐 요한 선교사는 서울

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전시 가장동에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인 크

리스천 미션을 세워 1972년 6월까지 10여년 넘게 교장으로 봉직하였

다.

이밖에도 대전시 가장동에 버지니아 고아원을 설립하였으며, 1959

년 이후 세 곳의 고아원들, 곧 부산의 성광원, 논산(연무)의 에덴보육

원,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또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서울과 인천과 대전(가장동과 판암동)과 대구

(배성보육원)에 각각 고아원 세우는 일을 도왔거나 운영하였고, 1959
년부터 1972년까지 인천을 제외한 다른 네 곳의 고아원 설립을 도왔

거나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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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요한 선교사는 1939년에 시작한 파란만장한 한국에서의 대역사

를 마치고, 1972년 6월에 은퇴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소천하실 때까

지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였으며,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

야 기도했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산 증인이자 역사였다.

1991년 12월 7일자 한국 크리스천 미션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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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요한 선교사는 본국에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돕고 

있었음을 그가 남긴 몇 장의 카본카피(cc.: 타자기에 두 장의 용지와 

그 사이에 먹지를 넣어 복사본을 만든 것)와 1991년 12월 7일자 한

국 크리스천 미션 이사회 회의록(사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남겨진 카본카피에 의하면, 1978년 5월과 7월에는 밥 워맄(Bob
and Joyce Warrick) 선교사 부부 앞으로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고,

1978년 9월에는 노봉욱 장로, 1982년 1월에는 죠 가맨(Joe R.

Garman) 선교사 그리고 1989년 10월에는 안일승 목사 앞으로 힐 요

한 선교사의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다.

1991년 12월 7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일 년에 한차례 12

월 7일경에 있었고, 이사들의 이름과 회의내용을 볼 수 있다. 재정보

고에 따르면, 1990년 이월잔액이 3,261불 25센트였고, 1991년 수입이 

9,172불 56센트였으며, 지출이 8,509불 51센트였다. 1990년에는 2곳의 

보육원과 13명의 목회자와 교회들을 도왔으나, 1991년의 전반기 6개
월은 12교회, 후반기 6개월은 11개 교회를 도왔다. 도움을 준 액수는 

목회자의 경우 매월 50불에서 30불까지였다. 삼광교회 안일승 목사

가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고 대리인의 역할을 여러 해 동안 수행하

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2009년 11월 4일 오후 4시 58분 96세로 소천 하

시었다.
2011년 11월 19일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유품(사진첩 2개와 다수

의 슬라이드 사진, 네거티브 필름, 소수의 선교서신 복사본)이 그리

스도의 교회 총회 산하 한성 신학원에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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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5일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출판에 즈음하여 노

봉욱 장로의 초청으로 원로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좌측부터 노봉욱 

장로(에덴 보육원 설립자), 심영진 목사(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자), 김치연 목사(대전교도소 교무과장 역임). 이들은 1959년 이후 힐 

요한 선교사와 긴밀하게 동역한 인물들이다. 심영진 목사와 김치연 목

사는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다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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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모금의 어려움

1. 1964년 5월 2일자로 미국의 대리인인 드바(De Bar)씨에게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다. 필시 사진

들을 첨부하였을 것이다.
1) 대전 유천동 교회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불이 즉시 필요

하다.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소재,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

회를 말함. 63년 9월경에 시멘 블록과 스레트로 40평 교회를 신축하

고 있었음. 이때부터 도마기독지교회로 불림. 사진제공: 힐 요한 선교

사, 1964년 8월 26일 촬영)

2) 섬에 보낼 신약성경, 전도지, 복음서, 연필 등이 필요하다.

3) 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3명의 남성이 침례를 받았고, 2명의 

여성 신학생들(이영선, 하봉례)이 가서 설교하고 있다.
4) 최요한 목사는 성공적인 부흥목사이며,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에서 부흥집회들을 인도하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자이다.

5)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과 신혼부부를 소개

하였다.

6) 성공적인 시골 교회로써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당과 성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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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64년 4월에 그곳을 방문하여 설교하

였고, 6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7) 목포 인근의 압해도를 방문하여 순복음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에서 3일간 설

교하였다. 안방이 

비좁아 마당에 멍

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다. 힐 요한 

선교사는 이 교회

를 그리스도의 교

회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

다.

*** 참고로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는 1953년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

마리 309번지 유천면장 손

기섭씨 가정에서 시작되었

으며, 성도 9명이 창립예배

를 드렸고, 1954년 4월에 현

재의 위치로 옮겨 천막교회

를 세웠다(사진제공: 오재건 

장로).

1958년 8월에 흙벽돌

로 20평 교회를 신축하

고 교회명칭을 성화교

회로 하였다. 한국 성

서 신학교가 1959년에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 

곳이었다(사진제공: 오재

건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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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중반의 도마기독

지교회의 야외예배와 67

년 4월에 모인 여성 집회

의 모습이다. 외국인 여성 

Mary Harding, Worth 

and Elizabeth. 그리고 

Jane and Virginia Hill도 

함께 참석하였다. (사진제

공: 힐 선교사)

1963년 9월에 시멘 블록과 스레트로 40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

명칭을 도마기독지교회로 하였다.
(사진제공: 오재건 장로).

그리고 1975년 12월 4일에 연화 

벽돌로 91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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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명칭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경하였다.

2. 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 소식지(Newsletter) 쪽지

에 의하면, 모금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준다.
한국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경비 3,500불 가운데서 석 달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모금된 돈이 불과 5불에 불과하다면서 2,500만 한국

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

을지, 필요한 가전도구들을 대전에 실어 보낼 수 있을지를 소식지를 

받아보는 이들에게 묻고 있다. 아래의 글은 1965년 재입국을 앞둔 

상황에서 모금이 얼마나 힘겹고 눈물겨운 싸움이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힐 요한 선교사는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한국인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걸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난관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가족과 짐 가방을 

서부 해안에 끌어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온수기, 세탁기, 건조기, 요리

용 스토브를 한국 대전까지 실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

가기 위한 기금이 겨우 5불밖에 모금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석 달밖

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3,495불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

러나 우리는 이 소식지를 읽는 모든 이들로부터 신속한 응답이 필요

합니다. 모든 분들, 예, 모든 분들이요.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이 계

신 지역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열린 문을 통해서 - 그리스도

를 위해서 찾아가야할 2,5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사는 한 작은 나

라 - 한국에 펼쳐놓은 우리의 끝내지 못한 대사업에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꼭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이들 기금들을 모금하며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한국 성서 신학교를 보존하여 운영하고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한국에 계속해서 기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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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연약한 

한국의 교회들을 도와서, 그래서 교회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개의 기독중학교들과 맹아어린이학

교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신축건물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위의 사진: 3분

의 1의 공정을 보인 신축건물) 그것을 끝내고 설비하는데 필요한 경

비는 고작 9,500불입니다. ‘옛 마귀’는 말하기를, “안 돼. 넌 그것을 

할 수 없어. 넌 결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옳지 않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

리는 그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1959년에 입증하였고, 또 다시 1965
년에 입증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우리의 독자들과 ‘기도의 용

사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의 말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서명) 죤(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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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서신(Newsletter) 쪽지 뒷면에

는 1959년 힐 요한, 힐 제인 선교사부부가 한국에 나와 대전

에 정착할 시점부터 힐 선교사 부부를 미국 대리인들로서 자

원하여 도운 해롤드 드바르, 에스더 드바르(Harold and Esther 
De Bar) 부부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스타’ 드바르 부부

해롤드와 에스더 드바르 부부입니다. 그들은 1959년 7월 이후로 

우리가 새로 시작한 때인 그 당시 이 사역의 공동 설립자들이요 발

기인들로서 남한 크리스천 미션(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을 위해 (자원하여)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의 매우 

능력 있고, 능률적이며, 헌신적인 재정담당자(발송 대리인)이었습니

다. 해롤드는 그동안 선교이사회 회장과 홍보 담당자로서 섬겨오셨

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에서 15명의 남녀 성별된 분들이 이사들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조언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내진 기부금은 세금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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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첩에서 발견된 1971년 2월 18일자에 작성된 자필 복사

본 그리스도의 교회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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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쟁 전후 초기사역

1. 전쟁 전 신학교

힐 요한 선교사는 1940년 가을부터 채이스 선교사가 설립한 목회

자 양성소를 개교하였으나 일제 말기의 발악적인 기독교탄압으로 인

해서 수개월도 유지시키지 못한 채, 그해 11월 짐을 꾸려서 본국으

로 돌아가라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인들의 철수 후 일 

년 정도 지나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 휘말

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다.
힐 요한(John Hill) 선

교사는 1948년 2월 18일

에 한국으로 되돌아왔

고, 서울 연지동에 살면

서 1949년 3월 15일 서

울 성서 신학교 (Korea
Bible Seminary)를 개교

하여 본격적으로 목회

자 양성에 들어갔으나 

불행히도 1950년 6월 25

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하였다. 일본에 머무는 일 년여 동안 힐 요한 선교사는 한국어 공

부에 주력하였다. 그해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전쟁의 악화로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 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에 

돌아온 힐 요한 선교사는  서울 송월동에서 1951년 8월 4일 전쟁고아

구 송월동 선교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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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돌보는 크리스천 미션 보육원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인천과 대전 

판암동 그리고 대구에 각각 보육원 설립을 도왔고 후원하였다.

한국동란 직전인 1949년 말에 

성낙소 목사가 시무하는 필운

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개교

한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한 사

진이다. (좌측 사진출저: 노봉

욱 장로 편저, <힐 요한 선교

사의 한국 선교>)

(사진출저: 최윤권 목사 저,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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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크리스천 미션 보육원(사진제공: 김종기 목사)

공부 시간, 성수경 목사와 힐 요한 선교사

1952년 크리스천 미션 보육원(사진제공: 김종기 목사)

식사 시간, 성수경 목사와 힐 요한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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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서 신학교 제1회 졸업식1955년 3월3일(사진제공: LA 김현숙)

앞줄 왼쪽부터 이신, 김동렬, 존 힐, 김동수(통역)

뒷줄 오른쪽 끝 김현숙, 가운데 줄 왼쪽에서 세 번째 함태영, 그밖에 최병

식, 김태수, 송창현, 조국형, 성수경, 정히건, 이종윤, 김봉석, 유현성, 변승

택, 이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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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 성서 신학교 설립

1. 59-61년
1955년에 한국을 떠난 힐 

요한 선교사는 1959년 여름에 

재혼한 힐 제인과 거의 두 살

이 된 아기 대니를 데리고 한

국에 돌아왔다. 두 달 동안 

부산에서 알렉스 빌즈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대전으로 옮겨

왔다. 알렉스 빌즈(Alex V.

Bills) 가족은 1956년부터 부

산에서 기독교 방송 선교부를 

창립하여 전파선교를 감당하

면서 방송국설립을 위해서 노

력하고 있던 때였다.
대전에 정착한 힐 요한 선

교사 가족은 1959년 12월 1일 

대전 성서 신학교를 창립하였

고, 일 년 가량 후에 한국 성서 신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로써는 

한국 성서 신학교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일한 신학교였다고 

한다. 서울 성서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힐 요한 선

교사는 이때로부터 5년 후 안식년을 보내기 전까지 생애 중 가장 긴 

기간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대전 성서 신학교는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담임 심

영진), 지금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이신 목사가 부

최초의 신학교(도마리 성화교회)

(사진제공: 힐 선교사,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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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강의하러 오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학교를 선화 그리스도

의 교회 (담임 고광석)로 옮겼다가 61년에 가장동으로 옮겼다.

최초의 신학교인 성화교회당에서의 수업장면. (사진제공 힐 선교사, 

슬라이드)

최초의 신학교 교수 및 학생들 (1959-61년 겨울,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심

영진 목사 시무 성화 교회당 앞에서, 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줄 왼쪽

부터 힐 제인, 힐 요한, 김은석(63년 1월 소천), 심영진, 김태수, 뒷줄 왼쪽

부터 오재건, 고재윤, 뒷줄 오른쪽부터 고광석, 김찬영<사진제공: 오재건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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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1번째 심영진 목사의 사모, 3번째 제인, 7번째 힐 요한 선교사 

그리고 남녀 학생들(사진제공: 힐 선교사 슬라이드)

두 번째 신학교 강의실이었던 선화 그리스도의 교회(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김은석 목사가 구호물품의 잉여물자를 알뜰히 모아 팔아서 마련

한 땅에 건물을 짓고 시작한 교회였다. 6.25사건이 터지기 이전의 일이었

다. 사진제공: 이선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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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신학교 부지인 가장동에 세워진 선교부 천막교회

(61년, 사진제공 힐 선교사, 슬라이드)

가장동 시절의 한국 성서 신학교 교수들로는 최요열, 이은수, 버지

니아 힐, 딕 래시, 이신(혹은 이만수), 김이영(후에 김찬영으로 개명),

소교민, 김태수, 심영진, 김은석, 김치연, 김히영, 임춘봉, 박태규, 최

용호, 김성철, 천명화, 프레드 호프만, 힐 제인 그리고 힐 요한

(1959-1971년까지 교장 역임) 등이었다. 이들 교수들의 교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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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이 90명 이상이며, 그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의 목회자로 섬겼다.

61년에 근로학생들이 지은 신학교 기숙사(70년대 초까지 사용됨)

2. 62-65년
61년경에 힐 요한 선교사의 2층 주택과 선교사 가족을 위한 단층 

주택 및 신학교 기숙사가 지어진 다음, 62년에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이 신학교 강의실 겸용으로 지어졌다. 시멘트 블록을 쌓고 있

는 건물이 가장동 교회당이고, 그 앞쪽의 완공된 건물이 선교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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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위한 단층 주택이다. 졸업생들이 단체 사진들을 찍었던 장소이

기도 하다. 전주(電柱)와 근로 학생들이 작업하고 있는 곳은 수년 후 

도로로 편입되었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위의 사진이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 겸 초창기 강의실이었다.

시멘트 미장이 되기 이전 사진이며, 십자가 아래 교회 현판과 신학

교 현판을 매달았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화가였던 이신 목사가 도안한 현판 (제공: 최용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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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미장이 채끝나지도 않은 상태의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

에서 신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62-63년경의 장면이다. 비록 

장소가 누추하고, 책상은 열악하며, 춥고 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지

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뜨겁던 때였다.
아래 사진은 가장동 교회당 뒤쪽에 덧대어 만든 교실 겸 식당에서 

임춘봉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힐 선교사,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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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를 걷어내고 시멘트 바닥에 장의자 책상을 배치한 가장동 교

회당에서 학생들이 통역강의를 듣는 모습이다.

61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사용된 기숙사로써 아직 지붕에 기와를 

올리기 전의 모습이다. 우물 앞 제방 밑의 밭과 기숙사 뒤편 초가집

과 나무들이 있는 곳과 좌측의 넓은 토지는 모두 학교 운동장과 신

축건물들이 들어서기 이전의 모습이다. (사진: 힐 선교사의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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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후 도로로 편입된 가장동 교회당의 뒤편에서 찍은 62년경 

사진이다. 앞줄 좌측부터 김찬영, 힐 요한, 이신, 최요열, 뒷줄 우측

부터 김경주, 한 사람 건너 조성식, 임홍만, 고재윤, 두 사람 건너 김

준배, 두 사람 건너 안일승, 박군희(마지막), 힐 선교사 뒤에 박병문,
이신 목사 뒤에 남충열, 이신 목사와 최요열 목사 뒤에 남동식, 좌측 

가운데 줄 세 번째 조사환(태영). (62년경, 사진제공: 힐 선교사)

가장동 교회당 뒤편에 식당 겸 교실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다. 앞

줄 좌측에서 세 번째 김인숙, 우측 두 번째 최명순, 가운데 줄 좌측

에서 네 번째부터 인원영, 최용호, 신영기, 윤기열, 안일승, 한 사람 

건너 김승일, 김성철, 뒷줄 좌측부터 두 번째부터 최금생, 고재윤, 다

섯 번째 한욱동, 남충열, 김준배, 한 사람 건너 박옥채(뒷줄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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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최용호, 최금생, 한 사람 건너 한욱동, 앞쪽 좌측 김인숙

60년대 초중반. 좌측부터 최

용호, 최금생, 박경식. (사진

제공: 힐 선교사)



제4장 한국 성서 신학교 설립 / 45 

60년대 초중반. 선교사 주택 뒤편에서. 앞줄 우측부터 2번째 최요열, 이신, 

심영진, 힐 요한, 임춘봉, 끝에 박경식, 2번째 줄 3번째 최용호, 6번째 

최금생, 9번째 안일승, 3번째 줄 좌측 1번째 천명화, 우측 5번째 조사환, 

윤기열. (사진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초중반. 뒤에서 2번째 줄 우측 1번째 김히영, 8번째 최금생, 뒷줄 

우측부터 힐 요한, 힐 제인, 조성식, 가운데 천명화. 한 사람 건너 한욱동. 

(사진제공: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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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초중반경. 첫줄 좌측부터 최요열, 임춘봉, 힐 요한, 심영진, 김히영, 

둘째 줄 좌측부터 안일승, 조사환, 힐제인, 뒤줄 좌측부터 고재윤, 인원영.

(사진출저: 노봉욱 장로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60년대 초중반경. 첫줄 우측부터 힐 요한, 김현숙, 김히영 교수 사모, 

최요열, 임명진, 이신, 정인소, 임춘봉, 심영진, 최요한, 둘째 줄 좌측부터 

양태윤(빵모자), 박경식, 3번째 최용호, 6번째 한욱동, 끝줄 좌측 남동식, 

우측 끝 남충열, 4번째 최금생. (사진제공: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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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저: 노봉욱 장로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1952년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목회학’에서 

1961년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부강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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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우측부터 라명환 목사, 심영진 목사, 김히영 교수, 최요한 목사, 힐 선

교사, 최요열 목사, 가운데 줄 1번째 최금생 목사, 뒷줄 3번째 이백호 목

사, 5번째 최정성 목사. (사진제공: 힐 선교사)

채이스 요한 선교사 신학교 방문 환영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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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최정성, 최이선

(사진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중반. 뒷줄 좌측부터 앞줄 4번째까지 힐 요한, 천명화, 현정규, 이

홍렬, 임춘봉, 최정성, 뒷줄 우측 1번째 최용호, 4번째 이백호, 이백호, 임

춘봉 사이에 남충열. (사진제공: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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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중반. 뒷줄 우측부터 한규덕, 박군희, 홍순기, 한 사람 건너 전상희, 

최중원, 최세동, 우측 끝 현정규, 앞줄 좌측 3번째 석만영. (사진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중반의 학생들(사진제공: 힐 선교사)

강의실이었던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 입구에 선 학생들, 벽면에 교회당 

현판아래 신학교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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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초중반. 첫줄 좌측 하복례, 우측부터 순동식, 안일승, 2번째 줄 

우측부터 김송차, 3번째 최금생, 최금생 뒤에 송명희, 뒤줄 우측부터 

이은수, 인원영. (사진제공: 힐 선교사)

60년대 중반. 맨 앞에 최정성, 2번째 줄 우측 최이선, 좌측 최세동, 뒷줄 

좌측부터 김히영, 심영진, 석만영, 심영진 앞에 최중원, (사진: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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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사회자 고재윤 목사 (사진제공: 힐 선교사)

동문회 임원선출, 사회자 고재윤 목사, 칠판서기 이백호 목사

(사진제공: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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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72년

64-65년경에 이뤄진 가장동 신학교 본관 건축기공식 장면이다(사진

제공: 힐 선교사). 위의 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기숙사와 선

교사 주택 및 교사로 쓰이던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의 건축이 완

료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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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여름에 한국에 나와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한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은 힘겨운 5년을 보낸 후 미국에 돌아가 안식년을 

보내고 1965년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선교소식지를 

후원자들에게 보냈고, 위의 사진을 실었다. 힐 선교사는 위의 

사진이 3분의 1의 건축공정을 마친 상태라고 하였고, 완전히 

끝내는데 필요한 경비가 9,500불이라고 적었다. 힐 선교사 내

외는 이 건물을 끝내기 위해서 힘겨운 모금전쟁을 펼쳐야 했

다. 

이 사진은 단층의 건축공정을 끝내고 커튼까지 드리운 채 교사로 

사용하고 있던 모습이다. 이 건물의 2층까지가 힐 요한 선교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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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69년 봄학기 때 일본 주재 마크 맥시(Mark Pauline and Hope
Maxey)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방문하였고, 대전 방문 시(時)에 22명

이 침례를 받았다고 제인 힐 선교사는 1969년 5월자 편지의 말미에

서 적고 있다. 맥시 선교사는 부산 동서대학교의 이사장 장성만 목

사로 하여금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하

였던 잘 알려진 선교사이다. 다음 페이지의 사진들은 제인의 편지와 

가장동 채플에서 환영예배를 마치고 촬영한 단체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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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힐 선교사)

좌측에 박종서, 힐 요한, 김히영, 최용호, 둘째 줄 우측 6번째 한규덕, 뒷줄 

3번째 현정규, 5번째 조자호.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72년 3월 학기를 개강하면서 찍는 단체 사진이다. 힐 요한 선교

사의 마지막 학기였다. 좌측 세 번째 줄 첫 번째 이백호 목사, 뒷줄

에 하프만 선교사, 그 앞에 현정규 목사, 오른쪽 첫줄 첫 번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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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 곁에 선 사람이 박종서 목사이다.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중앙 상단의 교명을 새기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69년에 시작된 본관 2층의 완공을 돕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3층

과 우측으로 잇대어 신축된 3층 교사와 신축교사 우측에서 선교관까

지 잇대어 지은 별관 3층 교사 그리고 부지확보 등이 70-80년대에 

김찬영 목사와 패츄리샤(Patricia) 사모의 기도와 노력으로 이뤄졌다.

이 사진은 1972년 6월 힐 요한 선교사 내외가 한국에서의 선교사

역을 완전히 접고 모든 사역을 김찬영 목사 내외에게 위임하고 귀국

하기 직전에 촬영한 송별사진이다. 2층의 창밖으로 커튼이 휘날리고 

있다. 중앙 상단은 한글로 반달 모양으로 ‘한국성서신학교’라고 음각

(陰刻)하였고, 밑에는 일직선으로 ‘KOREA BIBLE SEMINARY’라고 

새겼다. 신학교의 운영을 맡게 된 김찬영 교장은 교육부로부터 인가

를 득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박정희 정권하에서 10년이 넘도

록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1983년에 4년제 대학령에 준한 각종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 교명을 한성 신학교로 바꿨는데, 서울 노원구에 이미 ‘한국성서신

학교’란 이름으로 4년제 대학령에 준한 각종학교인가를 받은 대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제공: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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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이후 90년대까지 사용된 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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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2년 이후

86년 가장동 한성 신학교 캠퍼스(배구대항)

이 시기에는 김찬영 교장의 열정이 돋보이던 시기로 부지확보와 

증축 및 신축이 활달하게 이뤄지던 때이다. 특히 83년 이후로는 증

과와 더불어 학생 수가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고, 캠퍼스 이전에 대

한 요구가 증대되던 때였다.

1990-2007년 한성 신학교 연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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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연산캠퍼스의 달라진 모습. 학교법인을 한민족으로, 교명을 

한민학교로 개명. 2011년 말에 다시 한민문화예술학교 개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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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1959-72년 신학교 졸업생 

사진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김찬영 목사(한양대 교육학 박사), 이신 목사(밴더빌트대 신학

박사), 김히영 교수의 도미(渡美)시점이다. 김찬영 박사는 1959년 후

반기부터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관으로 일하

면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62년 후반에서 63년 초경에 입대하였고, 65

년 9월 5일에 도미(渡美)하여 학업을 마치고 70년 11월 15일 귀국하

였으며, 이신 박사는 66년 9월에 도미하여 71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김히영 교수는 63년 초부터 71년 8월 12일 

음악선교사로 미국에 이민 갈 때까지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과 음악

교수를 맡았다. 따라서 김찬영 목사가 함께한 사진은 59년 말부터 

62년까지이며, 이신 목사가 함께 사진은 65년까지이며, 김히영 교수

가 함께한 사진은 63년 이후 70년까지이다.

1962년 신탄진 천막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앞줄 오른쪽부터 심영진 목사, 최요열 목사(1930년생), 한숙자 사모, 이종
만 목사. 뒷줄 오른쪽부터 힐 요한 선교사, 한 사람 건너 임춘봉 목사, 정
인소 박사, 성낙소 목사(64년 11월 소천), 이신 박사, 고광석 목사, 장주열 
목사(최요열 목사 큰 동서). 소교민 통역 (사진제공: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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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제1회 12월 12일 졸업식(사진제공: 힐 선교사)

앞줄 좌측부터 이은수, 한 사람 건너 김찬영, 힐 요한, 이신, 최요열, 김영

애, 송명희, 가운데 줄 우측부터 최명순, 유정숙, 한 사람 건너 남충열, 한 

사람 건너 박태규, 조사환, 임홍만, 김송차, 뒤줄 우측 첫 번째 박병문, 좌

측부터 신영기, 최창문, 안일승, 인원영. 

1961년 12월 12일 제1회(성서과) 졸업생들

좌측부터 고재윤, 김영애, 윤기열, 힐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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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경. 좌측부터 임춘봉, 김성철, 최요열, 이은수(본과1회), 이신, 

이종만, 임명진, 우측부터 힐 요한, 김히영, 심영진.

1963년 12월경 제4회 졸업생들.

좌측부터 이은수(본과1회), 송명희, 최창운, 신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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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우측부터 2번째 최용호, 김히영, 심영진, 이신, 래쉬, 앞줄 좌측에서 2 

번째 박병문, 3번째 임홍만, 4번째 최요열, 맨 뒷줄 우측부터 6번째 함동진

(제일 검은 머리칼: 사진제공), 셋째 줄 좌측부터 최정성, 4번째 김순철, 우

측부터 최금생, 4번 째 천명화, 최중원, 둘째 줄 1번째 박문자(맹인). (힐 

선교사 안식년)

최요열 목사는 65년 12월 5일자로 부천시 역곡동 소재 새소망 교회(현 부

천시 소사구 괴안동 순복음 새소망 교회)에 부임하였으나 신학교와의 관계

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앞줄 좌측부터 박영자, 유문자, 김치연, 심영진, 

이신, 힐 제인, 힐 요한, 최용호, 김히영, 이은수, 둘째 줄 좌측 4번째 천명

화, 라명환, 유근희, 김재업, 셋째 줄 2번째 최태시, 7번째 김순철, 우측 끝 

김재술, 끝줄 좌측부터 최정성, 한 사람 건너 최중원, 이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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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2번째 줄 좌측부터 최용호, 임춘봉, 김치연, 임명진, 노봉욱, 힐 

요한, 힐 제인, 이종만, 최요열, 김히영, 이은수, 둘째 줄 중앙 졸업자 좌측

부터 조규석, 고원필, 김경주, 셋째 줄 왼쪽 김성철, 뒤줄 우측 3번째 최중

원. (사진: 힐 선교사)

좌측부터 조규석, 고원필,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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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줄 졸업자 좌측부터 송행자, 김영애, 김준배, 이백호. 

(사진 출저: 노봉욱 장로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제10회 6월 졸업기념. 

셋째 줄 졸업자 좌측부터 최정성, 박태규, 이덕환, 조오환, 박근화, 유기성.

첫째 줄 좌측 3번째 최중원, 둘째 줄 좌측부터 최용호, 고재윤, 김치연, 

심영진, 이종만, 힐 제인, 임명진, 이종만, 최용호, 김히영. (사진제공: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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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7월 12일 제12회 졸업기념. 우측부터 김은미(제11회), 최중원, 
석만영, 힐 요한, 김재술, 이용복, 임병선. (사진제공: 힐 선교사)

1971년 제18회 졸업식, 좌측부터 송완현, 김정례, 순동식 목사, 김동식 
목사, 뒷줄 좌측부터 딕 래시, 힐 요한, 힐 제인, 김 패츄리샤, 김찬영 

(사진제공: 힐 선교사) 



70 / 힐 요한 선교사

1971년 제18회 졸업식

졸업자 명단

제1회: 고재윤, 윤기열, 김영애

제2회: 김송차, 조사환(태영)
제3회: 안일승, 인원영, 남충열, 유정숙, 최명순

제4회: 신영기, 최창운, 송명희,

제1회: 이은수(본과)
제2회: 최용호(본과)

제5회: 임홍만, 박병문

제7회: 유근희, 최태시, 천명화(목원대 졸업), 유문자, 김재

업, 라명환, 박영자

제8회: 고원필, 김경주, 조규석

제9회: 송행자, 김영애, 이백호, 김준배

제10회: 최정성, 이덕환, 박태규, 조오환, 박근화, 유기성

제11회: 김은미

제12회: 김재술, 석만영, 최중원, 이용복, 임병선

제18회: 송완현, 김정례, 순동식,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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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약사>
글: 존 J. 힐(John J. Hill), 

再譯 및 원문 복원: 조동호(1999. 03), 

初譯: <쎄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지난 수년간 느

끼고 있었고, 또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된 그 어느 선교

사보다 한국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비록 있어서 좋을 자료를 손

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이 일을 

지금부터 나는 내 기억에 의존해서 짧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아마 나중에 좀 더 정확한 교회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은 필자가 한국인 전도자의 관점

에서 보다는 미국 선교사의 한 관점에서 기록한다는 점을 또한 기억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교회사에 적어갈 사실들을 언

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솔직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당시, 아마 1939년이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
記)를 적은 책, <타오르는 횃불>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 책은 커닝햄 

선교사의 한국 선교에 관한 부분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커닝햄의 부

인과 오웬 W. 스틸의 부인이 그 책을 쓴 것 같습니다. <타오르는 횃

불>은 일본 거주 "독립"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초

기, 적어도 아주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커닝햄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1907년에 일종의 선교사 대회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여행하게 되었는가와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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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서 아마 몇몇 그룹에서 설교하게 되었는가를 언급하고 있었습니

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온 한 한

국인 젊은이가 한국 서울에 있는 YMCA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첫 전담 전도자는 동경주재 커닝

햄 선교부(또한 요추야 크리스천 미션이라고 부름)와 손을 잡고 일해 

왔던 어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

왔고, 곧이어 한국에 일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필자가 1939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들 일곱 교회 가운데서 인천에 있는 두 개 교회

와 서울에 있는 한 개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인범은 한국인 전도자였으며, 커닝햄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파

송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이 앞에서 언급된 일곱 교회를 세운 초기 

전도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1939년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역한 최초의 미국

인 선교사는 마이클 쉘리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쉘리는 1934년경에 

그의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에 와서 9개월간 머문 것으로 압니다.

쉘리 가족이 그렇게 빨리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딸의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쉘리 형제는 오리건 주 메드포

드에서 목회활동을 해왔으며, 아마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을 것입니

다.
1939년 이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또 다른 가족은 오스트레일리

아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힛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세워진 

커닝햄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1939년 6월 

경, 필자의 가족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힛치와 그의 부인 그리

고 딸 앨리스를 만났지만, 그 당시 그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39년 여름이나 가을에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이인범이 매우 정직하지 못했으

나 그 사실을 일본 동경의 선교부는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

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이거나 후에 이인범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버

리고 장로교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국에 크게 공을 세운 선교사는 1936부터 1940년까지 약 4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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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역했던 요한 T. 채이스였습니다. 채이스는 일본 동경에 있는 커

닝햄 선교부에서 약 7년간 일해 왔었는데, 커닝햄과 의견 충돌이 있

었고, 해고를 당한 후 그의 선교부를 떠났습니다. 1939년 필자를 한

국 선교사로 발탁한 분이 바로 채이스였습니다. 채이스 부부는 1936

년에 세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서 1940년 5월까지 머물렀습니

다. 그들은 한국에서 아이 한 명을 더 낳았습니다. 채이스는 서울 게

이조 쇼게추조 32-6번지에 위치한 큰 고가와 대지를 영국해외성서공

회로부터 사들여 그곳에서 ‘한국 크리스천 미션’(The Korean
Christian Mission)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선교부 지하실에서 성경

학교를 열었고, 1939년에 약 10여명의 남학생이 등록하였습니다.

채이스와 함께 일했고, 그를 도와 서울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던 

초기 한국인 지도자들은 최상현, 김요한, 성낙소, 박판조, 김문화였습

니다. 1939년 필자 부부가 한국에 왔을 때, 기독교회 선교부에 서울 

전역에 걸쳐 교회가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일 년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 초기 교회들은 돈암동, 신당정, 내수정,

청량리, 산돈암동에 있었으며, 나중에 백낙중 목사가 시무했던 왕십

리에 하나가 더 세워졌습니다. 1940년 여름, 필자와 김요한에 의해서 

새롭게 침례 받고 교인이 된 33인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가 

북한 동해안 초도리에 세워졌습니다. 후에 최상현이 협력하였습니다.

1939년과 1940년 필자는 처음으로 세 명의 한국인 소년을 알게 되

었는데, 후에 한국교회와 고아원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이

었습니다. 그들은 성수경, 최윤권, 노봉욱이었습니다.

1940년 가을, 채이스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필자가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다시 열었으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일본

인 경찰이 선교부 마당에 들어서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

경학교를 폐쇄하라고 시달하였습니다. 폐쇄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

습니다. 그로부터 11월까지, 일본은 미국인 선교사들을 점점 더 탄압

하였고, 그들의 특권을 박탈하였으며, 감시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940년 11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짐을 꾸러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충고하였습니다. 필자 가족을 포함해서 대부분

의 미국인들은 11월 8일경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일 년이 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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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인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까지는 전쟁이 발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채이스는 1941년 봄에 한국에 건너와 몇 주간 

머무는 동안 선교부 소유지를 전항섭에게 임대하였고, 전씨는 그곳

에 난로공장을 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전씨에게 

그 부지를 매입토록 강요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한국에서 모두 

쫓겨 나갔습니다. 따라서 전씨는 그 부지를 선교부에 반환하기를 꺼

려하였습니다. 채이스는 몇 차례에 걸쳐서 잠깐씩 한국을 방문하였

지만, 그 부지를 되돌려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후 선교부 산하 초기 

교회들은 단지 두 곳만이 남게 되었는데, 돈암교회와 후에 필운동 

교회가 된 내수교회뿐이었습니다.

필자 가족은 1949년 2월 18일에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서울 연지

동에 살았으며, 세 자녀 즉 브루스, 버지니아, 수잔도 함께 살고 있

었습니다. 서울 성서 신학교는 1949년 3월 15일 필자에 의해서 시작

되었습니다. 그때 필자를 도와 신학교 교수로 봉직했던 분들이 최상

현, 성낙소, 백낙중이었습니다. 수업은 연지동 집에서 이루어졌지만,

곧 이어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사직동 앞에 있는 필운동 교회로 옮기

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70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

의 교회들이 새로 세워지기도 했고, 인간이 세운 교파 교단들로부터 

신약성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남으로 동으로 서로 번져 나갔고, 우이동, 김포, 미아리, 신

탄진, 부강, 심지어는 광주, 목포, 부산에까지 세워졌습니다. 김은석 

목사는 나중에 세워진 이들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를 세우는데 공헌

하였고, 미 공군 군목, 할 마르틴 목사를 통해서도 교육과 계몽이 상

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의 출석 인원은 60-70

명 정도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한 침

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쟁발발로 인해서 필자 가족을 포함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서울

과 남쪽에 있는 그들 재산의 거의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버려야 했

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필자 가족은 처음에 

일본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바로 동경으로 옮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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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카루이자와와 센다이를 거쳐 동경 세타가야에 다시 돌아

와 추루마키초에 있는 오래된 일본 집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필자 가족은 한국에서 건너온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머무

는 카루이카와에서 약 일 년가량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필자는 1950년 11월 한국에 돌아와 5주 동안 머물렀고, 서울 장충

동에 있는 임대 건물에서 성경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12월에 일본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중공군이 북한 공산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가하였고, 전투

가 치열해졌으며, 수천 또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7월 3일까지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시

작하였고, 필자도 바로 그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필자는 부산에서 

고아원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을 만나 뵈려고 갔었을 때, 그분은 필자더러 서울에서 시작하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필자의 오랜 친구,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성수경을 찾았으며, 서대문 근처 송월동 32번지에 있었

던 구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행하였습니다. 전항섭은 탄환

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들고 우리를 쫓아왔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재

산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항섭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약 일 년 후에 미국 대사관

과 영국 해외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전씨를 몰아냈습니

다. 그 대신 전씨는 정부가 일본인 자산에서 지불한 정착금을 받았

다고 믿습니다. 필자는 끝내 재산을 되찾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으

며, 전쟁 중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1951년 8월 4일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으로 불린 첫 고아원을 시

작했습니다. 우리는 집 없는 소년 소녀들 19명을 서울시 송월동 32
번지에 위치한 부서진 선교부 건물에  수용하였습니다. 곧 이어 수

용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성낙소 목사의 아

들이었던 성수경과 최윤권의 누이를 불러 돕도록 했고, 나중에 대전 

판암동 고아원의 총무가 된 박중현, 낸시홍, 안나, 안 여사, 김동수,

한길자, 요리사 신 여사 등 다른 사람들도 와서 도왔습니다.



76 / 힐 요한 선교사

우리의 서울 고아원이 시작된 지 얼마 못되어 이종만 형제가 인천

에 고아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필자는 

일정한 액수를 돕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한 힘껏 돕

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낡은 2층 학교건물에 수용하고 있어서 아주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세워진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90명가량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우리 선교부는 송씨의 감독아래 있는 대전 판

암동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고아원을 더 세우는데 도

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그들 고아원

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 4개의 고아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그들은 몇 곳의 

미군부대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필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도날드 캠포스라는 

한 공군병사가 서울 고아원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고

향에서 발행되는 신문, <미네아폴리스 스타>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신문에 그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편지가 신문에 실리고 난 다음

부터 고아들을 위한 헌옷 새 옷 보따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

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1천 보따리 이상

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전혀 새 옷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헌옷 

가지 하나라도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선교부 건물 3층 넓

은 다락에 쌓아두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분류해서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에 있든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

다. 성인의류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 1955년까지도 옷 보따리의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1955년 한국을 떠나 1959년에 돌아

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필자는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등지에서 목회를 했고, 미 육군 군목(중위, 후엔 대위)으로 미국, 필

리핀, 일본에서 복무했습니다. 필자는 또한 버틀러 대학교 신과대학



제6장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약사> / 77 

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중 또는 전쟁직후에 많은 수의 단기 선교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로버트 웨스트, 알렉스 빌즈, 제인 

키넷트가 일본에서 왔고, 폴 인그램(나중에 전 가족이 합류함)이 일

본에서 왔고, 젊은 미혼 여성 두 명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리라 톰슨

과 메리 루이즈 반힐 부인이 그들입니다. 리라 톰슨은 대부분 우리

의 서울 고아원에서 일했습니다. 후에 부평으로 옮겨 그곳 고아원에

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히람 힐러라는 상처한 미

군과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아들을 한 명 낳

았지만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진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습니다. 메리 루이즈 반힐은 대전으로 갔고, 그곳 판암동 고

아원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판암동 고아원은 송씨가 총무로 있

었고, 나중에는 박중현이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전염

성 간염에 걸렸고, 요양하기 위해서 서울 선교부로 불리어 왔습니다.
리리 톰슨이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녀 또한 병에 걸렸습

니다. 그 병 때문에 반힐 부인은 1955년 가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인 키넷트도 반힐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폴 인그램 가족은 1953년에 한국에 건너와서 1954년 말까지 있다

가 한국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필자의 가족은 1953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1954년 여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신

학교 건물이 보기 좋은 3층 건물로 송월동 선교부 건물 옆에 세워졌

습니다. 미군 부대가 자재와 건축의 큰 부분을 맡아 주었습니다.

필자는 1955년 봄에 첫 부인을 비통하게 잃고 세 자녀들과 함께 

1955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필자는 1956년 캘리포니아 로

스앤젤레스 출신의 제인 키넷트와 재혼을 했습니다. 제인은 중국, 범

마, 일본에서 활동했던 노련한 선교사였습니다.
제인은 몰리 챤이라는 중국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

리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건너와 필자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현재

는 결혼해서 인디아나 주에서 동독출신의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살

고 있습니다.

해롤드 테일러 부부와 두 아들이 중국을 떠나 일본에서 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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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1955년말 경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서울에서의 필자 가족의 

선교사역을 인수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

함해서 송월동의 선교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때문에 북서울 역천

동에 새로운 부지와 건물을 구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신학교가 거

의 폐쇄상태에 있었습니다.
필자 가족이 한국을 떠난 후, 1957년에 리차드 래쉬 가족이 한국

에 와서 서울의 태일러 부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수개월 후 그들은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년

간 머물면서 전도사역을 하고 있었고, 한국의 형제들이 그 지역에 

몇 개의 새로운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63년경에 부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 장성만 목사

가 젊은 남녀 학생들에게 기술과 성경교육을 위해서 전문대학을 설

립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결정을 내린 후에, 자신들의 모든 일을 장성만 목사에게 넘

기고 1971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알렉스 빌즈 가족은 1956년에 한국에 와서 부산에 자리 잡았습니

다. 그들은 음악과 설교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려고 시도했고, 몇 채의 건물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라

디오 사역을 돕도록 미국에서 몇몇 가족들을 데려 왔습니다. 1959년

에 버어트 엘리스 가족과 조 세겔케 가족이 왔고, 플로라 매 구른지 

양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의 심한 내분

과 버어트 엘리스와 조 세켈게의 반대로 인해서 빌즈 가족은 한국정

부로부터 결코 허가를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그들은 

1961년에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른지 양과 세겔케 가족

도 벌써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버어트 엘리스 가족만이, 래시 

가족과 장목사의 사역지로부터 꽤 떨어진 곳에 있긴 해도, 부산에 

남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959년 여름에, 현재의 힐 제인과 거의 두 살이 된 아기 대니로 

구성된 필자의 새로운 가족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두 달 

동안 부산의 빌즈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대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리고 대전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9년 12월 1일, 대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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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학교가 힐 요한과 힐 제인에 의해서 태어났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일 년 가량 후에 한국 성서 신학교로 이름이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십중팔구 지속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

다. 그때에는 한국 성서 신학교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그리스

도의 교회 신학교였습니다. 서울 성서 신학교는 이전을 위해서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필자의 가족은 한국에 5년간 머물

렀는데, 생애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성서 신학교 교수들로는 최요열, 이은수, 버지니아 힐, 딕 래

시, 이신(후에 이만수로 부름), 김이영(후에 김찬영으로 부름), 소교

민, 김태수, 심영진, 김은석, 김치연, 김히영, 임춘봉, 박태규, 최용호,

김성철, 천명화, 프레드 호프만, 힐 제인 그리고 힐 요한(1959-1971년
까지 교장 역임)이었습니다.

1959년 개교이래 한국 성서 신학교는 9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졸

업시켰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1969년 봄에, 대전에 새로운 신학교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

다. 그러나 미국에서 오는 (대부분의) 자금과 한국의 친구들로부터 

오는 약간의 자금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1972년 늦은 봄이나 초 여름

까지는 완공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한국 선교 30주년 기념일에 

필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조 가맨으로부터 상당한 도움도 받았지

만, 결국 김찬영과 그의 넉넉한 미국인 후원자들의 힘 있는 도움으

로 1972년에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사역한 또 한 분의 선교사는 조 가맨이

었습니다. 조 가맨은 1967년 가을에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8년 초까지 김히영 통역과 함께 한국에서 많은 부흥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회심하고 조 가맨 형제로부터 침례를 받았습

니다. 그는 필리핀, 인도, 일본 등지에서 좀 더 많은 집회들을 갖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969년에 그의 새 부인 린

다와 친구 폴 코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고, 1969년부터 1970년까

지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간 필자의 가족을 대신해서 사역했습니

다. 또 다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 가맨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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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전도팀은 조 

가맨, 김히영, 심영진, 폴 코모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27,000불을 모금하였고, 심하게 화상을 입은 소녀를 미국으로 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얼굴과 많은 피

부이식들을 통해서 보기 좋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 가맨은 

또한 새로운 신학교 건물을 위해서 5,000불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리

고 그는 드디어 부인 린다와 어린 딸과 함께 선교사로써 이스라엘에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과 고아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

다. 1960년, 필자의 나이든 두 딸, 버지니아와 수잔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왔습니다. 오정리에 있는 한국 크

리스천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버지니아와 수잔은 미국으로 돌아갔

습니다. 버지니아와 그녀의 형제 브루스는 미주리 주(州) 조플린에 

있는 오자크 성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버지니아는 

1966년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

아원은 ‘버지니아의 고아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대

전 고아원에서 22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들과 네 

명의 교사 또는 보모들과 얼마간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버지니아를 

위해서 일층짜리 건물이 보기 좋게 지어졌습니다. 필자 가족이 1969

년에 안식년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버지니아도 이때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에 남아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1971년 10월 7일 하비 벤져와 결혼하였고, 미주리 주 아스베리 루트 

1번지에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한국의 고아들을 위

해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현지 에이전트로 지속해서 일하고 있습니

다. 1969년 11월 29일, 필자 부부는 엄마가 죽은 세쌍둥이 한국아이

들을 데려왔습니다. 한 아이는 후에 죽었고, 나머지 링컨과 더그는 

필자 부부가 양자로 입적하였습니다.

1963년 2월 20일에 딸인 티나 메이가 대전 선교부에서 태어났습니

다. 같은 해에 필자는 미국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필자 부부는 1964년 여름 안식년을 맞아 유럽으로 경유하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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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유럽 여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파리에서 심카라는 작은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걸 타고 북유럽의 여러 곳을 관광하였고, 8월에 배로 미국에 부쳤

습니다. 미국에서 일 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그 차를 이용하

였습니다. 필자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에 관해서 미국 교회

들에 알리는 동안, 필자의 처와 네 자녀들은 미주리 주(州) 조플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필자 부부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부

산에서 딕 래시가 대전에 올라와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며,
교수들과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업무를 살폈습

니다. 그는 대전뿐 아니라, 부산과 강릉의 일을 모두 잘 해냈습니다.

필자 가족의 고아원 사역은 대전에 있는 ‘버지니아 고아원’의 설립

과 유지뿐 아니라, 1959년 이후 세 곳의 다른 고아원들, 즉 88명의 

어린이를 수용한 부산 홍경채 여사의 성광원, 현재는 영아원이지만,

90명에서 145명까지 수용했던 연무대의 에덴 보육원, 1951년 이후 

인천에 세워진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고아원에 주는 지속적인 후원

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자 부부는 1951년부터 1955

년까지 서울과 인천과 대전과 대구를 이어지는 네 개의 도시에서 고

아원을 세우도록 도왔거나 운영하였고,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인천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네 곳의 고아원을 세우도록 도왔거나 운

영하였습니다. 많은 미국의 후원자들이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확보

되었고, 그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전과 연무대의 에덴 보

육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미국에 보내어져 새로운 미국인 양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매우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1962년 고든 패턴 가족이 서울의 해롤드 테일러 가족과 함께 일하

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서울 성서 신학교의 경영을 돕

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고든 패턴은 새로운 믿음사역에 뛰어들었

는데, 성서주석과 같은 많은 종교서적들과 많은 전도용 전단들을 영

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출판하고,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그의 한국에서의 가장 큰 업적일 것입니다.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 부부는 필자 가족과 김찬영 가족 그리고 한

국 크리스천 미션 산하 한국 교회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1971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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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왔습니다. 엘리는 오정동 미국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 프레드

는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일과 고아원의 많은 일과 건물 유지를 돕

고 있습니다. 그와 엘리는 한국어를 매우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크

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대학과 종합대학교를 졸업하

고 한국에 돌아와 그들 자신의 민족을 섬기는 미국 선교사들로써 뿐 

아니라, 본토 교회의 지도자들로써 섬기는 많은 한국인 젊은이들에 

관해서 지면을 할애하고 마땅한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에는 서울의 최윤권, 최순국, 안재관이 포함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우리 교단 신학교인 대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서울에 

세운 이들입니다. 미국인 부인 패트와 두 아들 피터와 필립을 데리

고 1970년에 한국에 돌아온 대전의 김찬영은 1972년 1월 21일 이후 

지금 한국 성서 신학교의 새로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71
년에 한국에 돌아온 이만수 혹은 이신은 대한 신학교, 이화 여자대

학교, 연세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한국학생들은 신영기, 유근희 김히영 같은 이들이며, 부산의 장

성만 목사도 신시내티 성서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부산에서 재학

생 340명 규모의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 풍산, 장호원, 충주에 세워졌던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이들 가운데 두 곳이 자금부족으

로 문을 닫아야 했지만, 수백 명의 가난한 소년 소녀들이 이곳 학교

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필자의 가족은 1939년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역사(歷史)를 마치

고, 1972년 6월에 한국의 선교사역에서 은퇴하고, 모든 것을 본토 한

국인들과 한국에 보내어질 젊은 선교사들, 만약에 그와 같은 젊은이

들이 발견되고 모집되어 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 .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문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서 찾아 읽어보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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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회  설립과 후원

1. 1950년대

왼쪽 첫 번째 성낙소 목사

첫 번째 줄 중앙 힐 요한 선교사, 오른쪽 두 번째 김은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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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월동 51년경, 오른쪽 힐 선교사, 네 번째 이신 목사, 

첫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태수 목사

수정동 그리스도의 교회

부산시 동구 수정동 .대지공원  1952년 2월 20일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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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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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일자 51년 6월, 

창립자: 김은석 목사, 정찬성 목사, 최춘선 목사

본래 조선 기독교회로 호칭되어 오던 것을 상기명의 창시자들의 선교활동

으로 조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으며,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건

지부락 산 1로 예배당을 이전하여 건립하였다. 정찬성 목사가 미군부대에

서 드럼통을 구입하여 본 교회를 건립하였다. 정찬성 목사는 동막교회(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도 같은 방식으로 건립하였다.

추운 겨울 서울 한강에서 거행된 침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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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대 인천 숭의 교회 건축

(이종만 목사, 인천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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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9-72년

1950년대의 도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대의 도원 그리스도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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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0월 3일 개척.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왼쪽 첫 번째 이기구 담임 목사.

오른쪽 성경을 들고 있는 분이 이기구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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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1959년. 

앞줄 좌측부터 네 번째 성낙소 목사, 뒷줄 좌측부터 심영진 목사, 네 번째 

장성만 목사, 여섯 번째 최요열 목사, 우측 네 번째 이신 목사.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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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8월 17일, 부강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부영초등학교 운

동장 계단). 앞줄 우측부터 힐 요한,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

소. 김찬영(뒤에서 2번째 줄 좌측부터 2번째). 김성철(중앙 웃고 있는 사

람), 둘째 줄 우측부터 심영진, 이신, 한 사람 건너 장주열, 성낙소, 셋째 

줄 우측 5번째 안일승, 끝줄 우측에서 4번째 고재윤.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우측 첫 번째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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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신탄진 천막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60년대 초중반에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뒷줄 우측에 딕 래시, 힐 요한, 8번째 최용호, 좌측에 힐 제인, 셋째 줄 우

측부터 6번째 김중현, 8번째 고광석, 14번째 천명화, 둘째 줄 우측부터 장

주열, 노봉욱, 임춘봉, 장성만, 최요한, 9번째 조규석, 앞줄 우측부터 이종

만, 4번째 안일승.



제7장 교회 설립과 후원 / 93 

좌측부터 심영진 목사, 이신 목사, 고광석 목사

뒷줄 우측부터 두 번째 장성만 목사, 네 번째 김찬영 목사, 61-62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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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식 기념. 1961년 3월 19일, 뒷줄 가운데 

왼쪽부터 장주열 담임목사, 힐 선교사, 김찬영 목사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건축. 1962년. 중앙 장주열 담임목사, 

좌우 힐 선교사와 김찬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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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건축. 1962년. 

두 번째 줄 오른쪽 장주열 담임목사, 첫줄 왼쪽 김찬영 목사

두계 그리스도의 교회 1962년. 좌측 힐 선교사 옆 이? 담임목사,

우측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각각 담임목사의 딸과 사모.

35명이 침례 받음. 



96 / 힐 요한 선교사

두계 그리스도의 교회 1962년. 좌측 힐 선교사, 

중앙 이? 담임목사, 우측 김찬영 목사

낙골(Nok Goal) 교회 1962년경, 좌측 김찬영 목사, 힐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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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집수리 1962년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풍산 그리스도의 교회 1960년대 초. 

5명이 침례 받음.



98 / 힐 요한 선교사

국동 그리스도의 교회

대전시 죽동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부터 김성철 목사, 힐 요한 선교사, 

김칠성 목사, 좌측 끝 김히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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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5년

대전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치연 담임 목사



100 / 힐 요한 선교사

황정 그리스도의 교회

조기암 그리스도의 교회 1967년 2월. 우측 지철휘 담임목사. 

라명환 목사가 6명의 교인으로 개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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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휘 목사

좌측 지철휘 목사, 우측부터 라명환 목사, 박태규 교수



102 / 힐 요한 선교사

라명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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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석 목사



104 / 힐 요한 선교사

헌당식 예배 1968년 1월 28일

달전 그리스도의 교회 1968년, 우측에 박태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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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원군(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병천 그리스도의 교회, 김순철 전도사

보은 교회



106 / 힐 요한 선교사

대전시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신축 1969년 

우측부터 김히영 교수, 김용순 담임목사, 딕 래시 선교사, 박태규 교수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신축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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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및  애생원(愛生園). 

김은석 목사가 50년대에 가끔씩 방문하였다.

대전시 판암동 교회 1969년 



108 / 힐 요한 선교사

대전시 신흥동 그리스도의 교회

고광석 목사

대전시 가양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전상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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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 그리스도의 교회 안일승 목사

좌측 안일승 목사. 

힐 요한 선교사 귀국 후 오랫동안 한국의 대리인으로 수고하였다. 



110 / 힐 요한 선교사

뒤쪽 중앙 천명화 목사

고재윤 목사(힐 선교사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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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금암 그리스도의 교회

신축 성전. 최용호 목사, 힐 

선교사.

벧엘(상삼) 그리스도의 교회

뒷줄 우측 첫 번째 석만영 목사



112 / 힐 요한 선교사

김승일 목사, 힐 요한 선교사

우측 첫 번째 이규승(?)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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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 그리스도의 교회, 

안병호 목사



114 / 힐 요한 선교사

좌측 박옥채 목사, 우측 조자호 목사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

면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1972년. 좌측 박

태규 교수, 우측 인원

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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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조남중 목사, 조규석 목사, 김태수 교수

우측 남충열 목사



116 / 힐 요한 선교사

70년대 전주교회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

뒷줄 김찬영 목사, 밥 워릭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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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급된 교회들의 발전된 모습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118 / 힐 요한 선교사

부산 동서대학교 대학교회, 장성만 목사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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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 소망 그리스도의 교회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120 / 힐 요한 선교사

신탄진 그리스도

의 교회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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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 제일 그리스도의 교회



122 / 힐 요한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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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육원 설립과 후원

1. 59-72년
힐 요한 선교사는 대전에 있는 ‘버지니아 보육원’의 설립과 유지뿐 

아니라, 1959년 이후 세 곳의 다른 보육원들, 즉 부산 홍 여사의 성

광원, 충남 논산 노봉욱 장로의 에덴 보육원, 1951년 이후 인천에 세

워진 이종만 목사의 인

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

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

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

는 인천을 뺀 나머지 보

육원들의 설립에도 관여

하였고,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도 힘썼다.

대구 배성 보육원 1952년 설립



124 / 힐 요한 선교사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1952년 8월 1일 설립(http://www.icch.or.kr)

1955년 12월 25일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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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에덴 보육원

1959년 10월 15일 설립(http://edentwon.net)

논산 에덴 보육원 설립자 노봉욱 원장



126 / 힐 요한 선교사

1960년 초의 에덴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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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힐 요한 선교사와 노봉욱 장로

에덴 보육원 침례식



128 / 힐 요한 선교사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1950년대 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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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광원

1960년대 초 미확인 장소

충남 부여군 합송리 구애보육원(?)



130 / 힐 요한 선교사

대전 버지니아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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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기독교 학교 후원

1. 59-72년
힐 요한 선교사는 논산, 풍산, 장호원, 충주에 세워졌던 네 개의 

기독교 중학교들과 이리 맹아 어린이학교를 지원하였다. 그가 지원

했던 이들 학교들 가운데는 자금부족으로 두 곳이나 문을 닫았지만,
65년의 선교소식지에 의하면, 힐 선교사는 이들 수백 명의 가난한 

소년 소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금에 힘썼다.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풍산 중학교 



132 / 힐 요한 선교사

논산 순의도 중학교.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욱 원장이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 철학교수를 

역임한 Robert M. Snyder 박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다. 

청주 근교 학교에서 새로 설교 한 곳 196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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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맹아 학교

청주 교도소 19070년 8월 28일 설교


